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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문, 대수비로 출전해 1타수 1안타…2경기 연속 안타 생산

등록 2026.05.17 11:28:55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이 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 4회 초 2타점 적시타를 친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2026.05.06.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미국 무대 데뷔 시즌을 치르고 있는 송성문(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좁은 기회의 문을 넓히고 있

다.

송성문은 17일(한국 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

기에 7회 대수비로 출전해 1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전날(16일) 시애틀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4타수 1안타를 기록, 열흘 만에 안타를 때려낸 그는 두 경기 연속 안타를 생

산하는 데 성공했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22(18타수 4안타)로 소폭 상승했다.

이날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으나, 그는 팀이 7-2로 앞선 7회말 2루수 대수비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9회초엔 타석에도 들어섰다.

송성문은 9회초 무사 1루에 타석에 나섰으나, 안타를 치고 나간 선행주자 미겔 안두하가 2루 도루에 실패하며 주자 없는 1사에



공격을 이어나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그는 도밍고 곤살레스의 4구째 낮은 슬라이더를 노려 깨끗한 우전 안타를 때렸다. 하지만 2사 후 로돌포

듀란의 홈런성 타구가 상대 중견수의 호수비에 막히며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날 샌디에이고는 시애틀을 7-4로 누르고 시즌 27승(18패)째를 수확했다. 샌디에이고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공동 선두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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